
I.

새로운 천년이 도래하였다. 세기말적 혼란과 더불어

제시되었던, 미래에 대한 다양한 기대와 추측을 뒤로

하고 이제 2000년은 오히려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

다. 90년대 말은 국내·외, 경제·사회를 막론하고 다

분히 혼돈과 새로운 전환의 시기였으며 패션 환경적

측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이테크놀로지와 컴퓨

터 네트워크 문화를 반영하는 미래적인 패션과‘자연

으로 돌아가자(Back to the Nature)’는 취지의 패션 트

렌드가 양축을 이루며 공존하는 시기였다. 다양한 트

렌드들이 공존하는 가운데 혼합되고 또 순환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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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suggest the new ecology fashion through the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characteristics between ecology fashion established before the early 1990’s
and new ecology fashion advented in the late 1990’s and create the design inspired by the image of new
ecology fashion. As a method of accomplishing this research, the articles and magazines related to the
fashion were examained. Also internet was surfied for studying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new
ecology and examining the trend of new ecology expressed at design at first. Through examining the
fashion mode in the late 1990’s related to the trend of new ecology, the characteristics of new ecology
fashion have been devided by the fabric, color and detail and drown out three images of new ecology
fashi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new ecology is advent of fusion, techno and zen culture in the late
1990’s. The characteristics of new ecology fashion are as follows. As regards of the fabrics, It’s been used
naturalized synthetic fabrics such as lycra and tencel produced by the advanced technology as well as
luxurious natural fabrics. As the aspect of colors, on the basis of neutral colors shown to the previous
ecology fashion, the wide range of colors including the vivid colors has been presented sophisticatedly.
The most evident characteristic of new ecology fashion is the increase of details, along with keeping the
minimal style. According to this trend of new ecology fashion, three charicteristic images can be
extracted ; the techno ecology, the modern ecology and the romantic ecology. As the megatrend
sustained during the late 1990’s, the trend of new ecology was the mainstream not only of the fashion
but also of the human life style, and has the potential continued in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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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지속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오늘날의 현실은

다분히 멀티 트렌드라는 용어로 집약될 수 있다. 복식

을 비롯한“모든 조형은‘인간 의식의 투영(投影)’”1)

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멀티화된 패션의식 역

시 현대인들의 다양한 감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20세기말에서 지금까지의 흐름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 하나가 에콜로지 경향이다. 지구환경보호 차원

에서 비롯된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은‘환경친화적’이

란 의미에서‘인간정신의 근원’적인 의미로 21세기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도로 진보된 사회

가 가능하게 될수록 인간 본연의 정신을 추구하게 되

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인간성 회복을 위해‘자연으

로의 회귀(Back to the Nature)’, 내지는‘근본으로 돌

아가자(Back to the Basic)’등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특히 90년대 후반은 세기말적 불안과 혼돈을 직접 체

험하는 시기였으므로 정신적인 안식을 찾으려는 시도

가 더욱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크게 대두된

것이 하이테크놀로지에 인간적인 감성을 가미하여 적

절히 조화시키고자 하는 뉴에콜로지 경향이다.

뉴에콜로지 경향은 환경적인 이슈가 생활 전반을

주도하는 가운데, 하이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인간 내면

의 정서를 환기시키고, 정신을 정화시키는 차원의 문

화로 자리매김하였다. 기존의 에콜로지가 환경친화적

이고 재활용적인 면을 강조한다면 뉴에콜로지는 여기

에서 더 진보하여 기술적인 측면과 자연적인 측면을

인간적인 감성으로 한데 융합시키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90년대 후반에 나타난 뉴에콜로지

경향은 다양한 트렌드들이 혼합되고, 크로스 오버되는

퓨전(fusion)적인 성격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동시기의

사회 문화적 변화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혼란

한 세기말적인 현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은 복고적

인 경향과 동시에 동양적인 사상의 유행을 불러 일으

켰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안락했던 시대를

회상함으로써 안정을 되찾으려는 복고의 경향과 정신

성을 강조하는 동양의 사상적인 영향력이 전세계적인

무드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90년대 후반 들어 부각되

고 있는 환경 문제를 이콜루션(ecolution)이라는 관점

에서 조명해 봄과 동시에 퓨전 문화, 테크노 문화, 선

(禪) 문화 등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뉴에콜

로지의 배경을 규명하고, 뉴에콜로지 패션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을 분석·고찰, 테크노-에콜로지, 모던-에

콜로지, 로맨틱-에콜로지의 세가지 이미지로 제시해

봄으로써 21세기 패션 산업의 유용한 트렌드로 부각

시키는데 있다.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 기존의 복식에서

의 에콜로지(ecology) 경향은 주로 천연 섬유, 자연과

의 조화를 고려한 색채를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동·식물 무늬 프린트 등을 이용하며 다양한 색채·

소재를 통한 패션 이미지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까

지 이어져 왔다. 이러한 에콜로지 패션에 관한 연구는

이미 국내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는데, 대개

환경적인 관심의 측면에 국한되어 환경보호나 재활용

의 에콜로지 경향에 초점을 두어 한계를 지닌다. 따라

서 본 연구의 의의는 기존의 에콜로지 경향보다 진보

된 새로운 개념의 뉴에콜로지 경향을 패션에서 조명

해 봄으로써 90년대 말 패션의 흐름을 포괄적인 맥락

에서 이해하고 뉴에콜로지 패션이 21세기 패션의 메

가 트렌드로 부상할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90년대 후반에 발

표된 최근 저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각종 저널, 인

터넷 자료, 사진 등의 시각 자료를 참고하였다.

II.

1. 이콜루션(Ecolution) 시대의 등장

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한 진보라는 의미의 이콜루션

(Ecolution: Ecology+Evolution)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생태계의 보호와 진보가 함께 고려된 제품이라야 생

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신조어가 만들어졌

다. 환경문제가 지구적 차원에서 거론되면서 환경기술

의 중요성이 절대시되고 있다2). 물리학자이면서 환경

학자, 환경운동가로 활동 중인 독일의 에른스트 울리

히 폰 바이츠제커(Ernst Ulrich von Weizsäcker)는 각

세기는 저마다의 고유한 얼굴이 있다고 보고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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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환경의 세기로 규정하였다3). 21세기적 새로운 패러

다임 변화를‘경제’에서‘환경’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는 환경과 자연자원의 희소성이 우리 삶의 중심적

인 동기가 되리라고 주장했다. 즉 우리가 환경의 세기

를 향해 나아감을 뜻하고 곧 환경의 세기를 향한 이행

의 도래를 예측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전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됨에 따

라‘환경 친화 디자인(Environment Friendly Design)’

또는‘그린 디자인(Green Design)’이라는 용어가 빈번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더불어‘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

다. 미국의 햄버거 전문 회사인 맥도널드사는 높아지

고 있는 소비자들의 비난을 무마시키기 위해 음료수

빨대를 가볍게 하여 1년에 45만kg의 소재를 절약하였

다. 또한 종이 냅킨과 본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류를

재생지로 교체하였고, 포장 재료도 재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아기의 기

저귀를 생산하고 있는 프록터 앤드 갬블사도 포장의

부피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 봉지를 사용하여 압축

포장을 함으로써 80%의 원료를 절감했고, 1회용 기저

귀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기 위해 빨리

분해되어 부식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있다4). 

그린 디자인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스테이너블

디자인(Sustainable Design)5)의 개념이 글로벌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 이슈인 환경 문제에 관해 디자

이너가 해야할 일은 주어진 물건이나 공간의 외양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견해가 이러

한 개념을 지지하고 있다. 윌리엄 맥도너에 의하면 유

지성(Sustainability)이라는 개념은 인류의 끊임없는 성

장과 발전을 지구의 안녕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

창안되었다.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은 자연 환경에 대한

배려와 예술이나 건축, 인테리어, 제품 등을 만들어 내

는 데 있어 인간의 요구나 욕망의 실현 이 두 가지를

함께 추구한다6). 이와 같은 문제들은 오늘날 디자이너

들이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환경을 도시 환경, 정보 환경, 레저 환경, 어메니티

(amenity) 환경으로 구분한 연구에서‘어메니티 환경’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메니티 환경은‘쾌적함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환경의 의의를 찾고 있다. 인간이

자연상태를 벗어나 문명화하여 인공환경을 만들어 가

는 과정이 편안함의 추구였다면 지나친 인공환경은

잃어버린 자연상태에 대한 향수를 가져오게 된다. 즉

인간은 단순히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을 종합한‘즐거움’을 희구하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어메니티(amenity)’, 즉, 정신성을 포함한 쾌적함이다7).

이와 같은 맥락으로 뉴에콜로지는 단순히 환경친화적

인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정신적 공백을 채워주는

인간적인 감성을 중요시한다. 

현대 사회는 깨끗하고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세계

를 지향하고 있다.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 스트레스가

만연하고 오염된 일상의 흉한 모습들로부터 벗어나고

자 하는 욕구를 드러낸다. ‘정화(Purifying)’, ‘정신성’,

‘일체성’등을 강조하는 순수 유토피아 즉‘퓨어토피

아(puretopia: pure와 utopia의 합성어)’가 거론되는 것

도 이러한 이유이다. 퓨어토피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상적인 사회나 환경을 초월한 어떤 것이다. 이것은 이

상적인 완성체를 의미한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완벽한 그러한 세계, 생존이 가능한 세계를 원한다8).

산업화 이후 지구의 환경이 황폐해지면서 나타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현대인의 정신성과 융화

되어 더욱 밀착된 형태의 뉴에콜로지가 등장하게 되

었다. 기존 에콜로지 경향이“세계적으로 에콜로지

(ecology) 또는 리사이클(recycle)이라는 커다란 트렌드

를 형성하면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의·

식·주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9)”면 뉴에콜

로지는 테크놀로지와 인간 감성의 조화가 이뤄진 미

래 사회를 위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2. 뉴에콜로지의 문화적 배경

1) 퓨전(Fusion) 문화

문화 전반에 걸쳐 각 장르간의 혼성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는 퓨전 현상은 문화의 새로운 기호(code)로

떠오르며 한국의 문화 현장에서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핵심 용어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절충안적인

해결방식이 되고 있는 퓨전 문화는 둘 이상의 문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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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여 생성된 제 3의 문화를 일컫는 이종교배의 의미

를 담고 있으며, ‘제설(諸說)혼합주의(syncretism)’로 표

현되기도 한다. 원래 재즈의 한 장르에서 출발한 퓨전

이라는 신문화 경향은 영역이나 장르의 경계를 없애

고, 타 장르와의 합일을 통해 새로운 호소력을 만들어

낸다10). 퓨전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물이나 이질적인

것의 뒤섞임, 생각이나 무리의 조화, 조합 또는‘함께

함’이란 사전적 의미를 내포한다. 어떤 것이든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이 만나 함께 하는 것

이라 볼 수 있는데, 막다른 골목에 이른 각 장르에서

자신을 해체하고 다른 것과 합쳐지면서 대안을 모색

하는 예술의 한 경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크게는 동양과 서양의 요소가 서로 만나 연출하는 또

다른 문화로 볼 수 있다11).

또한 퓨전은 크로싱(Crossing)이라고 표현되고, 분명

한 선을 가지고 지켜왔던 모든 장르 사이의 벽을 허무

는, 예술뿐만 아니라 의·식·주 전반에 다양한 영향

을 끼친 새로운 트렌드를 말한다. 서로 이질적인 대상

을 하나로 절묘하게 조화시키는 퓨전적 움직임을 통

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접목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

을 갖게 되었다.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동양에 대한

관심의 증대가 이러한 퓨전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서양은 제 2차 세계대전이래 시장과 기술, 자본을

지배함으로써 전세계, 특히 아시아에 압도적인 영향력

을 행사했다. ‘세계’하면 그것은 서구세계를 의미할

정도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세변화가 중첩적인 영

향을 미치면서 전세계의 세력균형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전세계적인 변화는

새로운 현실, 즉 동양의 대두라는 새로운 현실을 외면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세계적인 맥락에서 살펴보

자면 서구는 아직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렇

다고 더 이상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고 있

으며 오히려 전세계적인 영향력의 축은 서양에서 동

양으로 이동했다고 할 수 있다12). 이러한 변화를 경제

적 측면에서 보면 다국적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초국가

기업13)의 등장에 따른 결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글로벌해진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자국, 자기 문화만을

고집할 수 없을 것이고 거대한 신흥 시장으로 등장하

고 있는 아시아 문화권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아시아는 더 이상‘극동(Far East)’이 아니다. 아시아

는 우리에겐‘근북(near North)’인 것이다.”14)라는 폴

키팅(Paul Keating)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의 말처럼 서

구는 동양화에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동양은 날이 갈수록 물질 중심적이고 하이테크 지향

적으로 변하고 있는 반면, 정신적 갈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서양은 날이 갈수록 동양적인 모습으로 바뀌

고 있다15).

사무엘 헌팅톤(Samuel P. Huntington)은 문명충돌론

에서 이념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새로운 대상은 문명

이고, 향후에는 문명간의 충돌이 예견된다고 말했다.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명권과 서구문명권 간의

갈등이 첨예화될 가능성16)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어쨌

든 현 시점에서 보면 갈등보다는 둘 사이의 이질성을

극복하려는 융화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을‘문화전이(culture transition)현상과 같

은 패션 문화의 전이를 의미한다’17)고 보는 시각에서

그동안 복식의 중심이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권에서

유럽 그리고 미국으로 흘렀던 것을 보면 이제 극동지

역으로의 이동은 예측할 수 있으며 생활 문화 전반에

걸친 동서의 결합으로의 퓨전 현상도 이와 관련이 있

다고 할 수 있다18).

모네의 작품‘일본 의상을 입은 여인’에서 보여지

듯이 동양미에 대한 서양의 호기심과 관심이 꽤 오래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그림 1). 이를 자신들이

자란 세계와 전혀 다른 동양의 선(禪)에 심취되어 자

신들의 예술로 승화시킨 것으로 볼 때, ‘퓨전’은 이미

1백년 전에 시작한 셈이다. 지금 우리는 소수 예술가

들의 손이 아닌 다수 대중의 손에 의해 벌어지는‘퓨

전’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소용과 자리를 찾을 수 없

는‘옛 물건’이 쓸모 있는‘요즘 것’으로 변신하는, 즉

옛 물건을 재료로 삼아, 그것의 본래 기능을 빼고 새

로운 가치를 더하여 현대적 가구를 탄생시키는 것이

퓨전적 경향이다19). 청년문화를 보면, 요즘의 청년문화

는 과거와 달리 그 경계가 무한대로 뻗어나가고 있으

며 이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루종일

음악과 관련된 장면만 내보내는 엠티비(MTV), 다양한

잡지, 공상과학 소설, 애호자들이 만드는 동인지, 웹

사이트 이외에도‘거리’로부터 다가오는 온갖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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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신호들이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 문화와는 다른

박자로 과감히 생활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고 있다20).

이런 문화적 경향으로‘퓨전’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문화적 언어로 등장하여 이제는 N세대21)의 보편적인

생활태도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N세대들은 한식, 양식,

중식 가릴 것 없이 이들이 모두 어울린 퓨전 레스토랑

에서 `퓨전 푸드’를 먹고, 동서양을 가릴 수 없는 국적

불명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는 인터넷

과 컴퓨터에 익숙한 N세대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다양

한 문화체험을 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상이라면 지구

어느 곳이든 찾아갈 수 있고,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만날 수 있다. 클릭 한 번에 전혀 다른 공간으로, 전혀

다른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이제 더 이상 동서양의 구분은 의미가 없음은 자명

한 사실이다. 따라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의 퓨전

현상은 젊은 세대들이 이끌어갈 21세기에는 더욱 활

발히 진행될 것이다.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의상에서 일본을 비롯한 동양풍이 강세를 보이는 미

래의 퓨전 패션을 미리 볼 수가 있다(그림 2). 이는 동

양과 서양의 조화와 더불어 과거와 미래의 혼재를 보

여준다. 최근 뉴욕을 비롯한 서구에서 비롯되어 선풍

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행 아이템인 파시미나

(pashimina)22) 역시 인도 의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크

리스티앙 디올(Christian Dior) 컬렉션의 존 갈리아노

(John Galliano)도 98-99 F/W 컬렉션에서 19세기말의

중국풍과 유럽풍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이처럼 패션

에서 일어나고 있는 퓨전은 다양한 전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냉혈적인 미니멀리즘에서 서서히

탈피한 크로스 오버적이고 다분히 로맨틱한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기능성만을 요구하던 스포

츠 웨어에 다양한 감각이 혼합되기도 하는데, 스포티

즘이 여성스럽거나 드레시한 아이템과 접목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퓨전’의 유행으로 동양과 서양이, 과거와 미래가

혼재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 모든 문화권이 총망라

되고 혼합되어서 거부감 없이 우리의 생활에 자리잡

는다. 에스닉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특정 지역을 일컫

는 용어가 아니고, 여기에‘미니멀(Minimal)’, ‘테크노’,

‘스포츠’, ‘로맨틱’등 여러 요소가 혼합되어 다양하

게 표현된다. 

2) 테크노(Techno) 문화

1990년대는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산업사회에

서 정보사회로 가며 국제화 또는 세계화되는 새로운

21세기로 이행되는 시간이었다. 기계기술 문명의 가속

화에 부응하여 20세기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예술 표

현방식을 탈피해 테크놀로지(technology)에 근거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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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LA JAPONAISE’, 1876. 

캔버스 유채 (231.3×142.3)

Museum of fine arts,

Boston 현대세계미술전집 2.

<그림 2>  영화‘스타워즈’의 일본풍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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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감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과학적 미를 다양하게

창조해 내고 있다. 그 결과 영상분야, 미술, 공연예술,

음악 등과 같은 예술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장

르가 탄생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예술 자체가 그 시

대의 산물이라는 고전적 시각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

고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할 수 있겠다. 뉴미디어(new

media), 컴퓨터 네트워크(computer network), 멀티미디

어(multi-media) 등 첨단정보통신 문명은 현대인의 생

활 시스템을 혁신적인 양상으로 재구축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나날이 개발되

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흔들어 놓은 오늘날의 변화

하는 모습은‘단절의 시대’또는‘불확실성의 시대’라

는 말로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과학기술의 과도한 발

달은 20세기에 이르러 두 차례의 대전을 유발시켰고

인간은 개인적인 인격으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자기

소외에 빠지면서 기계화, 비인간화의 경향으로 치닫게

되었다23)는 역기능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중문화는 테크놀로지의 산물이다. 대중문화는 보

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테

크놀로지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테크놀로지 결

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의 입장에 따르면 테

크놀로지의 요건만 구비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든 사

회주의 국가에서든 대중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테크놀로지 결정론의 대표적 학자인 허버트 마

샬 맥루한(Herbert Marshall Macluhan)은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변화를 인류 역사의 원동력으로 파악하

고 인류의 역사를 ① 문자가 탄생되기 이전의 구어문

화, ② 고대 그리스의 호머 이후에 발전되어 2000년간

지속된 문자 시대, ③ 1500년에서 1900년까지의 인쇄

시대, ④ 1900년에서 지금까지의 전자 미디어 시대 등

의 4단계로 구분한다. 그의 저서『미디어의 이해』를

보면 그는 전신,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전화, 컴퓨터

등 커뮤니케이션의 전자 테크놀로지가 20세기의 문명

과 감수성을 재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즉 활자매체 시

대의 인간은 시각적으로 연속적 순서에 의해 한 번에

하나씩 지각하지만, 현대인은 동시에 수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매체가 곧 메시지”라고 하는 맥루한의 명

제는 매체의 내용이란 그것을 전달하는 매체의 테크

놀로지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는 전제에 근거하

고 있다. 메시지의 내용인 무엇인가를 따지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릇, 즉 매체로부터 더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이다.24) 이러한 매체 중 20세기말에 급

부상한 컴퓨터는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

션을 가능하게 하며 놀라울 정도로 대중문화를 바꾸

고 있다. 이제 매스 미디어는 사라지고 마이크로 미디

어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은 문화 생산에 절대적인 변화

를 가져 올 것이다. 디지털은 문화 생산과 소비, 그리

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의 장점으로 인해 우리는 매스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TV는 중간 지향적 위치

에서 대중을 끌어안아야 했지만 매스 미디어는 곧 사

라지고, 수천 개의 마이크로 미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

할 것이다. 21세기 문화의 특징은 곧 문화 생산의 개

인화라고 할 수 있다25).

토플러가 언급한 제3의 물결은 기존 문화산업의 작

동 방식 자체를 크게 바꾸고 있다. 컴퓨터의 상용화와

디지털화의 결과, 음반을 구입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통해 디지털화된 음악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인터넷 방송이 속속히 늘어가고 있으

며, 문화산업이 어떠한 구도로 전개될 지는 아무도 정

확한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3의 물결로 인한

대중문화의 다양화는 컴퓨터 문화로 인한 혁명적인

변화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0년대 말 국

내·외를 통해 크게 유행했던 테크노 음악과 춤도 이

러한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더욱 고무된 문화 현상이

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말에 대두된 스스로의 가치를 가장 중요

시하는‘나 세대(me generation)26)’의 등장은 각자의

개성을 아름다움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강화하고 있

다. 미디어의 발전과 다양화되는 각자의 기호에 따라

‘mass’의 개념이 사라질 것이라는 사회학자들의 예견

은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듯하지만, 그래도 여전

히 대중 매체는‘대중’의 의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왔던 청년 문화를

뒤돌아보면 음악이 그 시대 문화의 특징을 가장 뚜렷

이 대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록음악, 펑크 음악, 전자

음악 등의 특징을 이 음악을 연주하고 향유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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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모습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컴팩트

디스크가 돌아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각종 음악들의

융합하고 있고, 또 모두가 각기 다른 양식의 음악들을

수용해서 그것들을 서로 결합시키고 있다. 이 결과 젊

은이들의 감각에 맞는 새로운 양식의 음악들이 탄생

하고 있다27). 그러한 현상은 1990년대 말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커다란 유행을 형성했던 테크노 음악 열

풍에서 찾을 수 있다. 테크노는 강렬하고 반복적인 비

트에 가사나 멜로디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음악이다.

이러한 테크노 음악이‘세기말’, ‘2000년’, ‘디지털’,

‘사이버’가 대변하는 시대 분위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중요한 신세대 문화코드로 자리잡고 있다. 테크노를

표방한 댄스 가수가 쏟아져 나오고, 테크노 패션에, 테

크노 메이크업이 붐을 이룬다. 광고, 디자인, 영화에까

지 테크노가 넘쳐난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장비가

만들어내는 테크노는 보컬 대신 단순한 리듬, 잘게 쪼

갠 박자의 끝없는 반복을 강조한다. 이러한 음악을 듣

다보면 관심은 남보다‘나’로 향한다. 테크노의 중심

에는 개인주의와 고립이 있다. 테크노는 컴퓨터와 친

근한 신세대, 옆을 돌아보지 않는‘나’세대를 반영하

는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세기말의 대중 음악이라

는 새로운 표현을 통해 현대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

는 문화적 보편성을 얻은 것이다.

3) 선(禪: Zen) 문화

선(禪)28)을 서양권에서는 영어식 발음으로‘젠(Zen)’

이라고 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다양성에 대한 모든 상대적 의식

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통일 의식’으로‘어려운 설교

와 경문에 주력하지 않고 참선에 의하여 본성을 터득

하려는 불교의 한 종파’라 할 수 있다29).

선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하여 무아적정의

경지에 도달하는 수행을 말한다. 인도에서 발생한 것

으로, 범어로는‘디야(禪那: Dhyana)’라고 한다. 명상

을 중심으로 한 인도의 선이 중국에 전해진 것은 달마

대사에 의해서였다. 벽을 마주하고 청정한 마음을 직

관하는 참선법은 중국선의 전통을 이루었다. 불립문자

(不立文字: 말이나 글자로 표시할 수 없다)에서 보이는

것처럼 화두를 통해 본래의 마음자리를 깨닫는 방식

은 중국에서 꽃을 피웠다30).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유

행하는 선은 정통 선사상이라기 보다 오히려 서구에

수출되었던 일본식 선을 역수입하고 있고 이러한 과

정에서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선의 내면적인 사상보다‘젠’이라는 외

형적인 스타일만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동양의 선사상의 신비로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현

대패션에 나타나는‘젠’은 화려함, 사치스러움과 정반

대의 개념으로, ‘검약’, ‘소박함’을 내포하며, 내세를

기원하는 정적이고 다분히 사색적인 경향이다. 즉 마

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해 무아의 경지에 몰입하

여 자아의 본심을 찾는 사상의 표현이라 하겠다. 그러

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좀 더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에 시선을 돌리고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이나 정

서적인 안정을 찾으려고 한다31). 

‘젠’의 열풍은 그 동안 인간의 삶을 지배해왔던 자

본주의와 과학주의의 한계점을 발견한 인간 자신이

관심의 중심을 내면 세계로 돌리려 하는 움직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인간 내면에 대한 관심은 종교

와 철학, 신비주의 경향의 문화를 몰고 온다. 불교와

명상은 서구문화에까지 널리 퍼져 그 추종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침술과 대체의학도 많은 나

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비주의 문화는 현대인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근래에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고, 점술

에 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

리의 일상이 불안하고, 시대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현실의 차원을 한 단계 넘어선 미지의 세

계가 갖는 거대한 힘을 믿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신적 탈출구를 원하는 도시인에게 종교와 명상은

순간적으로나마 마음의 평정 상태를 제공한다. 이처럼

조용한 명상의 장소를 찾고자하는‘마음의 안식처’는

하나의 트렌드를 이루고 있는데, 중심에 자리잡고 있

는 정신적 탐색은 하나의 초점을 향하고 있다. 우리들

은 한 때 우리의 생활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해주었던

어떤 무형(無形)의 것을 찾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일

과 놀이와 우리의 지구, 그리고 우리 자신들과 서로

연계성을 느끼고 싶어한다. 인생의 안식처를 찾는 일

을 이제는 더 이상 불가사의하고, 힘들고, 사교(邪敎)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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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으로 매도해 버릴 수 없다32). 서양의 세기말적

문화 운동인 뉴 에이지(New Age) 운동33) 또한 동양의

신비주의를 받아들여 이를 음악, 문학, 명상 등 다양한

문화 장르로 확산시킨다는 의미를 지닌다. 중세의 성

가나 신비한 분위기로 압도하는 뉴 에이지 음악34)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에서도 신비주의 경향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젠’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역시 패션이다. 분수

에 넘치는 소비는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 패션에서도

불필요한 장식이 줄어들고 단순하고 편안한 스타일의

선호로 옷에 대한 개념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미

파리나 밀라노의 1999년 컬렉션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된‘젠’혹은‘미니멀 오리엔탈리즘’은 극도로

절제된 선과 색에 동양의 정신적 가치를 담았다는 평

가를 받았다. 젠 패션의 조형적 특성은‘간결미’, ‘절

제미’라는 동양적 미니멀리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

러한‘젠 스타일’은 서구 모더니즘에서 발원한 미니멀

리즘과는 구분된다. 인위적 장식과 거추장스러움을 덜

어내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것은 미니멀리즘과 젠 패

션의 공통적 특성이라 할 수 있지만 젠 패션은 미니멀

리즘의 차가운 이미지 보다 자연스러움을 살려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35). 서양의 미니멀리즘

이 차갑고 이지적이라면 동양에서 비롯된‘젠’은 좀더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새 밀레니엄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자연의 시대로

온 것이다. 이는 동양의 신비주의를 바탕으로 한 오리

엔탈리즘이 선 철학을 접점으로 미니멀리즘과 접목,

서양인들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명상, 구도 등을 중요시하면서 극도로 절제된 라인, 완

벽한 기능성 가운데서‘비어있음(虛)’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침대 대신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무릎 높이의

가구를 사용하며, 소파 대신 방석을 이용하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유도하고, 자연 친화적인 색감, 자연

소재의 재질을 사용한다. 즉 좀더 땅에 가까이, 자연에

가까이 일치되려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모

티브는 동양적이고 자연적인 소재인 대나무나 나뭇잎

등에서 많이 따온다. 컬러는 땅(土), 나무(木), 하늘(天)

에서 찾아지는 브라운(茶), 그린(綠), 블루(靑), 화이트

(白), 블랙(黑)톤 등의 자연과 닮은 색감을 주로 사용한

다(그림 3).

이와 같이 선 사상에서 기원한‘젠 스타일’은 동양

적인 전통요소가 과거의 것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시대의 미감(美感)에 부합하는 참신성과

보편성을 가지고 재창조되어야 할 것이다.

3 . 생활조형디자인에 나타난 뉴에콜로지 경향

최근 새로운 기능성을 찾는 디자인의 개념이 차례

로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한편으로는 전자 테

크놀로지를 배경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에콜로지

컬한 관점을 전제로 하는 뉴에콜로지적 개념이다. 

인테리어 디자인은 감성을 중시하는 감성인테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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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감성

적인 측면을 함께 표현하기 위해서 딱딱한 집안으로

자연의 숨결을 옮겨 놓으려는 시도를 한다. 즉, 신체의

생활과 휴식의 공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함

께 마음까지도 위하고 싶어하는 정신적인 공간을 강

조하는 주거자들의 취향이 반영된 인테리어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은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

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개체로 보자는‘환경 친화

디자인 운동’등의 움직임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은‘젠 스타일’이 인테리어에서도 주도

적인 트렌드로 부상했다. 금세기 마지막 가구 전시가

됐던 ’99 밀라노 가구 페어(99 Milan International

Furniture Fair)’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테리어

경향은 미니멀 오리엔탈리즘이었다. 세기말의 디자이

너들에 의해 인공적인 것에서 자연적인 것으로, 화려

함 간결함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변

화하였고, 풍요에서‘의도된 빈곤’으로 동양적인 느낌

을 강하게 담고 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가구 디

자인은 짙은 색의 나무나 거친 질감의 나무로 만든

것, 또는 빛의 각도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패브릭 소

재의 가구 등이다. 이밖에 단순한 형태의 금속으로 만

들어졌지만 강한 인상을 주는 가구도 눈길을 끌고 있

다. 이러한 가구를 이용한 인테리어에서 공간의 완성

도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조명의 활용도 중요하다. 특

히 단순미를 강조하는 미니멀리즘 공간에서 빛은 아

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제 조명은 쾌적한 조도를

형성해주는 단순 매개체에서 벗어나 인테리어의 중요

한 포인트가 되었다. 최근‘조명디자이너‘가 각광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에너지

절약, 자연재료 사용, 소음방지, 공기정화 등 환경친화

적인 에콜로지 컨셉의 적용이 일반적인 경향이 된 것

은 이미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유행에 따른 최고급

품의 재료 사용과 에너지 과용이 안락함과 고상함을

준다는 편견을 가진 디자이너가 있다면 그는 당장 경

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편하고 쉽고, 심플하고 재미있는 것에 매료되는 Y

세대36)’를 겨냥해 애플사에서 새로이 내놓은 컴퓨터

‘아이맥(iMac)’은 미래적이면서도 환경친화적이고 개

성있는 스타일을 지닌 혁신적인 디자인이다(그림 4).

컬러풀하고 투명한 이 디자인의 세계적인 히트는 여

타 디자인으로의 파급효과가 거대했는데, 일본 동경에

서 열린‘문구상품 박람회(JASPEX2000)’는 문구류 디

자인 역시 컴퓨터 사용환경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음

을 보여줬다. ‘아이맥(iMac)’에서 영향을 받은 누드 제

품이 다양하게 선보여, 2000년대 감성이 가볍고 투명

하며 컬러풀한 디자인-신소재에 매혹당하고 있음을 드

러냈다. 국내 수입화장품 업계에도‘바디샵(The Body

Shop)’을 시작으로‘아베다(Aveda)’, ‘키엘(Kiehl’s)’

등 자연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브랜드들이 속속 등장

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친화적임을 모토로 할 뿐만 아

니라 아로마테라피(aromatherapy)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대문명에 시달리고 지쳐있는 인간 정신에 휴식과

안정을 주고자하는 치료적 효과도 내세우고 있다. 산

스크리트어로‘자연에 대한 지식’이라는 의미를 지닌

‘아베다’는‘바디샵’이‘지구를 치유하자’는 취지로

문을 연지 얼마 안되어 설립되었다(1978). 그러나 바디

샵의 이미지가 다소 빛을 잃어 가는 반면, 아베다는

점차 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90년대 아베다가 주도

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전에도 관련된 제품들이 있었

지만 아베다의 제품들은 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어필

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감각적인 만족

을 동시에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37). 70년대 정치적인

참여의 시대의 페미니스트들은 소박한 천연 성분과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상징되는 바디샵의 제품을 구입

했으나 90년대는 단순한 건강함보다 좀더 총체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천연 성분들은 이제 정신적인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에 대한

주장과 개인적인 고급 취향의 관계는 서로 타협·조

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90년대 후반에는 특정한 양식이 사라지고 있다. 특

별히 어떤 한 트렌드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가지 감각

을 믹스 앤 매치시킴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등장하

고 있다. 멀티화된 소비자의 감각에 부응하는 차별화

된 상품의 디자인을 위해 이러한 모든 주위 환경의 디

자인에서 하이테크적인 면과 자연적인 면을 조화롭게

융화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 21세기를 주도할

디자인 컨셉으로 세부적인 변화는 있겠지만‘하이테

23

河珉兒·曺圭和/뉴에콜로지 패션에 關한 硏究



크놀로지’와‘인간·자연’의 조화를 중심으로 하는 뉴

에콜로지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IV.

1. 뉴에콜로지 패션의 특징

에콜로지 패션이 베이지, 브라운 등의 자연색조, 천

연섬유의 사용, 동·식물을 사용한 무늬, 신체를 구속

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실루엣 등을 요소로 한다면 뉴

에콜로지 패션의 특징은 보다 진보된 기술력을 바탕

으로 테크니컬한 접목을 시도한다. 자연 지향의 에콜

로지에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다양한 소재, 컬러를 사

용하여 내면적인 인간 감성을 표출한다.

1) 테크노 쿠튀르 감각의 소재 사용

패션 디자이너들은 패션의 미래가 섬유 테크놀로지

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

으며, 그들의 컬렉션에 적절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더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이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고용하거나, 그들 스스로 텍스타

일의 유용성에 대해 넓은 범위에서 조사하고 있다38).

이미 스타일 면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자

각에서 이제 관심을 소재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21세기를 고대하면서 의상에 독특한 방

법으로 이러한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러한 변화는 스포츠 의상에 영향을 주었다39).

뉴에콜로지 패션의 소재적 특성은 90년대 후반의

소재 경향에서 찾을 수 있다. 90년대 후반의 국내 여

성복 소재 경향을 신축성 소재와 테크노 쿠튀르 소재

의 부각으로 지적한 연구40)가 있었는데, 이는 내추럴

한 감각을 보다 진보된 기술력으로 표현한다는 뉴에

콜로지의 패션 경향을 잘 대변한다. 이러한 특성은 신

축성 소재의 사용, 다양한 질감의 표현, 신소재군의 등

장, 천연소재와 신소재의 복합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비교적 가늘고 긴 실루엣이 트렌드로 나타나면서

신체의 노출이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지만 특히 활

동성에 구애받지 않는 피트(fit)한 디자인의 주목은 신

축성있는 소재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만들었다. 신세

대와 영 커리어층은 편안함, 기능성, 활동성과 함께 패

션감도를 겸비한 스타일을 원하게 되었고, 신축성이

있는 소재가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스

트레치(stretch) 소재는 폴리우레탄(polyurethane)계 섬

유를 원료로 다른 소재와 함께 사용되어 탄성을 준다.

이러한 스트레치 소재의 개발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합섬, 울, 코튼, 실크, 아세테이트, 레이온 소재

와의 다양한 개발로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주었다41).

그 예로 신축성 소재를 대표하는 미국 듀퐁(Dupon)사

의 라이크라(Lycra)는 이미 80년대 말부터 활발한 마

케팅과 광고전략으로 언더웨어에서 아웃웨어에 이르

기까지 두루 사용되는 친숙한 소재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질감(texture)의 표현이 소재를 통해 두드러

졌는데, 90년대 후반은 세기말적인 복고풍의 경향과

테크놀로지의 혼합으로‘테크노 쿠튀르’라는 새로운

패션이 나타났다. 쿠튀르적인 룩과 디테일을 보다 테

크니컬하고 샤프하게 표현하여 레트로(retro) 무드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과 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한 스타

일이다. 이 시기는 엘레강스의 흐름이 가장 절정에 달

한 시기로 여성스러움의 회귀는 새로운 모더니즘과

페미니티를 탄생시키면서 패션 소재에 있어서의 전환

기가 되었다. 소재의 가장 큰 특징은 쿠튀르의 구조적

인 형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스트레치성과 더불

어 볼륨감에 있다. 기본 소재로는 스트라이프와 헤링

본, 다양한 체크 패턴의 트위드 소재를 사용하고, 변화

조직이나 요철감있는 팬시얀을 이용하여 고급스러운

볼륨감을 표현했다. 또 입체감있는 실루엣을 위해서

플란넬 등의 방모 소재, 펠트 등의 조밀한 논 우븐

(non-woven) 소재가 부상하였다. 또 엘레강스한 요소

로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하는 소재들은 광택 소재

군으로 고급스런 광택의 레이온 소재, 나일론이나 폴

리에스터를 이용한 사틴 트윌 조직의 소재42)가 널리

사용되었다. 199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니트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이 또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볼륨감

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였다. 거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니트 의류를 선보였다. 섬세한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

까지, 신축성이 강한 것으로 우븐과 구분이 안되는 니

트가 선보였고 그 외에 폴리우레탄이나 라이크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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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혼합시켜 신축성을 증가시킨 코튼에서부터 캐시

미어까지 등장했고 고열로 압축시킨 펠팅 울도 많았

다43). 인조 모피와 인조 피혁 소재가 기존 천연모피나

가죽의 대체용으로 개발되었는데 합리적인 가격과 실

용성이 부각되어 젊은 층에서의 선호도가 높았다. 퓨

전 감각의 유행과 더불어 전통적인 면 외에 가죽과 스

웨이드 등 가을, 겨울 시즌의 유행 아이템이 통기성과

발수성을 갖추고 봄 소재로도 사용되면서 계절의 구

분이 더욱 없어지게 되었다. 활동적인 면과 외관을 중

시하면서 등장한 소재로 인조 모피는 폴리에스터/아

크릴 소재가 주류를 이루고 인조 피혁은 폴리우레탄

소재와 비닐 소재가 주종을 이루면서 뱀, 호랑이, 얼룩

말 무늬 등 다양한 동물 표피의 무늬를 그대로 표현하

여 내추럴을 지향하는 트렌드에도 적중하였다. 인조

피혁은 뒷면에 기모물 또는 스펀지를 부착시킨 본딩

(bonding) 소재로 재킷이나 코트에 사용되었다. 퀼팅

(quilting) 처리에 의한 다양한 패턴과, 볼륨감있는 패딩

(padding) 소재들도 많이 사용되었다44). 2000-2001년

추동 뉴욕 컬렉션에는 컬러풀하고 화사한(gorgeous)

텍스쳐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브로드테일, 포니 스킨

등 플래트한 모피로부터 여우털 등 털의 길이가 긴 모

피, 광택이 있는 메탈릭 레더, 패턴이 특징적인 악어가

죽이나 뱀가죽, 비즈나 스팽클 자수를 넣은 레이스, 실

크 조젯이나 캐시미어 등 화려한 표면 효과가 있는 소

재가 다양하게 사용되었다(그림 5). 

90년대 후반의 소재 특성의 기술적인 측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신소재군의 등장이다. 99/00 A/W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한

소재 개발로 나일론, 플라스틱, PVC 등이 새로운 성질

로 계속 등장했는데, 특히 나일론의 진보가 주목할만

하다. 스포츠 웨어에서 영감을 얻고 산업분야나 의학

분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일론, 플라스틱, 폴리에스

텔, 라이크라 등의 미래적인 소재가 다양하게 사용되

었는데 이러한 소재들은 지금까지 착용감, 내구성, 세

탁 등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해

서 질이 향상되어 제작과 착용이 모두 용이해졌다. 이

처럼 스트레치성을 가미하여 기능성을 더한 테크노

패브릭이 타운웨어에서 포멀웨어까지 다양하게 등장

했다45). 이제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유행 룩은 디자

인보다 소재가 좌우한다. 새롭고 기능적인 소재만이

창조적인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99년 S/S

시즌에는 특히 미니멀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패브릭

의 유행을 강조했는데, 그 결과 내추럴하면서 하이테

크적인 패브릭이 많이 등장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

한 소재는 신합섬 소재로 분류되는 텐셀46)이었다. 후

세인 샬라얀(Hussein Chalayan), 줄리언 맥도널드

(Julien Macdonald) 등의 디자이너들은 다이나믹하면

서도 신자연주의적인 섬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

여주었다. 자연적인 소재와 기술적인 발전이 결합된

텐셀은 환경 친화적인 소재가 각광받는 요즘 트렌드

와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텐셀과 더불어 차세대 섬유

로 각광받고 있는 리오셀 역시 제조과정에서 환셩오

염물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정제 셀룰로오스 섬유

로 부드러운 촉감과 탁월한 반발 탄성 및 뛰어난 강도

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자연소재와 신소재의 복합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삼성패션연구소가 제안한 2000년 트렌드 분석 자

료를 보면 뉴에콜로지적인 경향에서 자연적 감성과

신소재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됨을 알 수 있다. 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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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기하학적 무늬의 모피 코트

Fendi. ’00/01 A/W 「Collections」



후반 주위의 급격한 현대화는 다시 천연섬유의 중요성

을 인식하게 만들었다. 의복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많

은 시도와 경험이 있어 왔으므로, 천연의 포근함을 지

닌 인조털처럼 천연섬유에 의한 편안함을 기본으로 유

지하면서 디자인 측면에서 현대적 감성의 창출을 모색

한다. 과거의 마직과 면직이 다시 돌아오고 특히, 가공

을 통한 소프트하면서 가벼운 가죽과 스웨이드, 쉬퐁,

실크, 크로쉐, 데님이 강세를 보인다. 한편, ‘무지’와

‘멜란지’정도의 패턴에서 체크, 플라워, 도트 패턴 등

과 후가공에 의한 장식적 요소가 두드러진다47).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계 섬유 패션에서 천연 소재

로의 회귀를 간과할 수는 없다. 99년 S/S 시즌에 코튼

을 중심으로 하는 천연 소재들이 모든 종류의 혁신적

인 방법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다. 99/00 A/W 프르미

에르 비죵의 트렌드는 코튼을 중심으로하는 이지 케

어(easy care)성에 있었다. 순면과 신축면이 스포츠웨

어와 셔츠에 사용되고 이지 케어를 위한 면/폴리와 내

구성을 위한 면/폴리아미드도 보인다. 여기에 머서가

공은 최고급 감각에 더욱 완벽함을 부여하였다. 2000

년 S/S 엑스포필의 핵심적인 유행경향도 천연소재였

는데 그 중 면섬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년도

에 21%였던 면사제품이 28%로 증가했으며, 이 시즌

처음 엑스포필에 참가한 7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면사

제조업체였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48). 

천연섬유의 사용증가와 천연섬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신소재의 사용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합일을 의

도한다49). 환경친화적인 에콜로지 소재와 하이테크 소

재의 공존은 새로운 시대의 뉴에콜로지 경향을 대변

한다. 신축성 소재의 급부상, 신합섬의 등장과 함께 천

연 섬유를 원료로 하는 자연 소재의 경향도 다양하게

바뀌었다. 1994년 이후 패션에서의 자연주의 경향은

소재에 있어서 자연 소재에 대해 획기적인 시도를 하

게 하였고, 고급화된 이미지를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

속에서 천연 소재는 합섬과 기능성 소재가 주목을 끄

는 가운데 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식되었다. 무엇보다도

자연 소재에서의 큰 변화는 폴리우레탄계 섬유를 함

유한 스트레치화에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자연 소재

의 활동성과 기능성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자연 소재

는 다양한 기술적 발전을 통해 계절적인 한계성을 벗

어난 쿨 울 소재와 같이 자연 소재가 가진 부가가치를

더했다. 테크노와 에콜로지가 혼합되면서 기존의 자연

소재에서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 외에 하이테크

한 얀 믹스나 후가공에 의한 표면감이나 변화있는 텍

스쳐를 선호함에 따라 자연 소재에서의 기술적인 발

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2) 멀티 컬러의 등장

1990년대 후반의 컬러 트렌드는 한가지로 요약하기

에는 너무도 다양한 멀티트렌드를 보인다. 과거에는 상

상하지도 못한 수많은 컬러가 미묘한 범위의 차이를

드러내었는데, 하이테크놀로지에 의해 더 이상 자연계

에서 표현해내지 못할 색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세기말에서 새 천년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점에서

인간과 자연을 중심으로한 뉴에콜로지적인 관심은 항

상 트렌드의 중심에 있어왔다. 기술적인 진보를 바탕으

로‘육체와 영혼(Body and Soul)’, ‘환경(Environment)’,

‘표현(Expression)’이라는 세 가지 감성에서 시대의 감

성을 읽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컬러 트렌드들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뉴에콜로지 컬러의 경향을 대표하

는 것은 미니멀리즘에서 보여진는 무채색 일변도의 컬

러에서 탈피하여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상을 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러가 시도된다는 점이다. 

프르미에르 비죵이 제안한 21세기 컬러 트렌드를

보면 한 마디로“컬러가 돌아왔다”라고 할 수 있다. 이

는 패션의 다양화, 복합 소재나 복잡한 소재의 증가에

따라 컬러도 이에 호응하는 형태로 밝은 색이 돌아온

것이다. 최근 세계시장에 있어 색의 추이를 살펴보면

역시 압도적으로 뉴트럴 컬러가 많다. 이는 다분히 스

트리트 패션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나 최근 일

본의 젊은이 사이에서 오렌지나 핑크, 스카이블루 등

비비드(vivid)한 색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보면,

본격적으로 색이 돌아오는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프르미에르 비종에서 나타난 컬러 유행

변천을 보면 80년대 후반 패션계에 등장한 에콜로지

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존하는 이상 앞으로도 영원한

테마가 될 것이다. 과거 디자인 경향에서 컬러에 대해

언급하자면, 80년대 초의 무채색 경향에서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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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에콜로지가 화두가 되면서 내추럴 컬러가 대두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 언뜻 같은 내

추럴 컬러로 보일지라도 90년대 전반에는 자연계에

가까운 보기부터 부드럽고 온화한 색이 중심이었던

것에 반해 후반에는‘하이퍼 에콜로지(hyper-ecology)50)’

라고 할 수 있는 채도를 지닌 내추럴 컬러로 이행하여

미묘한 변화를 보인다. 최근에는‘누드 컬러(nude

color)’,‘스킨 컬러(skin color)’라는 내추럴 컬러에 덧

붙여‘하프톤 컬러(half-tone color)’, ‘젤리 컬러(jelly

color)’라고 불려지는 투명감있는 색이나 소재를 살린

색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아마 색 그 자체보다는 투과빛 같은 빛 그

자체가 유행색이 되지 않을까 추측되고 있는데, 앞으

로는 색뿐만 아니라 소재나 형태라는 조형의 3요소에

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 꿈이 살아 있는 색을 제안해

나감과 동시에 사물과 생활에 보다 밀접한 색을 창조

해 나가야 할 것이다51). 이러한 멀티 컬러의 등장은 세

기말의 동양적 사상과 경제적 상황으로‘회색’톤이 전

반적인 흐름을 장악했던 것에서 탈피하여‘밀레니엄’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마인드와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켰다. ‘밀레니엄’은 다각적 의미가 내

재된 가운데 디지털화에 의한‘속도감’을 반영하여

‘칙칙한 색’으로부터 유채색으로 다시 끌어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화이트를 비롯한 밝은 색상과 함께 블루

와 옐로우 등의 컬러감이 들어간 그레이가 잔존한다.

또한‘빛’의 영역인 옐로우의 영역이 넓어지며, 소재

에 따른 블랙의 표현도 다양하다. 뉴에콜로지 컬러 경

향 가운데서 99/00 추동 시즌에는‘올리브 그린’이 트

렌드 컬러로 급부상하여 패션계의 화두가 되었던 점

도 주목할 만하다.

이상에서 보듯이 럭셔리한 에콜로지와 미래주의가

혼합된 내추럴 레인지에 정제된 원색의 조합이 뉴에

콜로지 컬러의 특징이다. 자연은 더 이상 거칠거나 야

만적이지 않다는 새로운 개념의 에콜로지는 전적으로

미래주의에 입각해서 표현되어진다. 내추럴한 감각에

반투명하고 옅은 스킨톤이 첨가되어 첨단적인 감각을

현대적으로 표현한다. 뉴에콜로지 컬러는 소피스티케

이트하고 극도로 정제된 컬러 레인지 안에서 인간적

인 감성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앞으로

도 계속 될 것이다.

3) 수공예적 기법의 디테일 표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성향도 변화하였다.

물건의 풍부함을 추구하는 욕구에서 마음의 풍부함의

욕구로, 이성 지향에서 감성 지향으로, 하드(hard) 지향

에서 소프트(soft) 지향으로, 획일화에서 개성화·다양

화로, 다수 지향에서 소수 지향으로, 타인 지향에서 자

기 지향으로, 양적 만족에서 질적 만족으로, 수동적 소

비에서 창조적 소비로 소비자 마인드는 변화해 왔다.

타인을 추종하기 보다 자기의 개성을 강조하게 되면

서 상품 구매 패턴 또한 변화했다. 기계에 의해 대량

생산된 상품보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의한 상품을 요

구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장인정신이 배어나는 핸드

메이드(hand-made) 같은 유일의 것을 찾는 경우도 증

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90년대 중반 이후까지 미니멀

리즘이 강세를 보이다가 90년대 말로 오면서 뉴에콜

로지의 영향으로 수공예적 감각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손으로 놓은 자수, 손뜨개로 한 장식, 손으로

쓴 글자나 핸드 프린트와 같은 프린트들이 많이 나타

나고, 테크노한 소재에도 자연스러우면서 소박한 느낌

을 더해주는 디테일이 선보였다. 스티치, 패치워크, 퀼

팅, 손뜨개 니트 등, 컴퓨터 입체재단까지 등장한 세기

말에 디자이너들은 산업혁명시대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 가운데서도 실

루엣은 미니멀함을 유지한다. 미니멀한 형태에 장식적

인 디테일이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디테일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패치워크(patch-work), 아플리케(appliqué),

커트워크(cut-work)

핸드메이드의 소박하면서도 정교함을 가장 잘 드러

내는 방법이 패치워크, 아플리케, 커트워크 등이다. 90

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미니멀리즘 일변도에서 탈피하

고자 하는 시도로 민속풍이나 히피풍의 의상을 선보

이는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샤넬도

2000 S/S 시즌에 다양한 패치워크와 누빔을 보여 주

었다(그림 6). 패치워크의 소재도 다양화되어 우븐뿐만

아니라 가죽, 스웨이드, 니트에까지 이루어졌고, 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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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롱부츠, 하이네크 레이스 등의 소품도 패치워크 감

각으로 코디네이트 되었다. 안나 수이(Anna Sui)는

99/00 A/W 컬렉션에서 핸드메이드 질감의 기하학적

모티프를 아플리케한 니트웨어를 선보였고 담요 소재

등 재미있는 요소를 잘 살렸다. 

(2) 비즈, 스팽글, 스티치 사용

미니멀한 실루엣의 허전함을 장식적인 디테일로 극

복하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손이 많이 가는

비즈와 스팽글, 스티치 등의 다양한 수작업을 통해 기

계문명으로 상실되어 가는 인간적 감성을 되살리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프라다(Prada)는 99/00 A/W 컬렉션

에서 그 동안의 미니멀리즘과 현격히 다른 다양한 의

상들을 선보였는데, 2000년을 맞이하는 방법으로 택한

스포티하면서 로맨틱한 스타일이 바로 그것이다. 기능

적이고 현대적인 의상이 그린, 오렌지, 핑크 등의 사랑

스러운 가을 컬러와 나뭇잎, 너트, 같은 자연적 모티브

들을 비딩하고 아플리케하는 방법 등으로 표현되었다

(그림 7). 

(3) 프릴, 주름 장식

프릴과 다양한 종류의 주름 장식이 나타나는데, 여

성스러운 옷은 물론이고 스포티한 의상에도 장식적인

디테일을 첨가했다. 그러면서도 실루엣은 미니멀함을

유지한다(그림 8).

(4) 체크 무늬, 지그재그 패턴

체크 무늬는 어느 시대에나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었지만 00/01년 추동 시즌에는 다양한 조합을 통해 새

로이 부각되고 있다. 00/01 추동 시즌에서는 다양한

체크 무늬와 지그재그 패턴이 많이 등장했다. 팬디는

모피, 가죽, 캐시미어의 고급스러운 소재를 풍부히 사

용하며 다양한 패턴의 조합을 보여주었고 마이클 코

어스(Michael Kors)도 지그재그 패턴을 등장시켰다. 블

랙, 화이트, 그레이의 지그재그 패턴을 코트나 스커트

에 도용해 놓고 모피와 조합하던가 리치한 스타일을

그려내어 도회지 여성의 다이나미즘과 글래머러스한

무드를 연출했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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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패치워크를 현대적

으로 표현한 스웨

이드 셔츠, Chanel.

’00 S/S

「Collections」

<그림 7>  너트 장식, 비즈,

아플리케를 이용

한 의상, Prada.

’99/00 A/W

「Collections」

<그림 8>  기하학적 프릴

장식의 드레스

TSE NEW

YORK. ’00 S/S

「Collections」

<그림 9>  복잡한 지그재그

무늬의 코트

Michael Kors. 

’00/01 A/W

「Collections」



(5) 모피 및 인조 모피 장식

모피 트리밍, 스웨이드, 애니멀 프린트, 패치워크된

모피 등 모피의 장식이 두드러졌다. 계절적인 한계를

지닌 모피 소재이지만 부분적인 트리밍으로 사용되어

그 한계를 극복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안나 몰

리나리(Anna Molinari)의 서브 브렌드인‘블루마린

(Blumarine)’은 매 시즌 사랑스러운 컬러의 모피를 장

식한 카디건을 내놓고 있는데, 2000년 봄 컬렉션에서

도 다양한 컬러의 모피 트리밍으로 여성스럽고도 귀

여운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그림 10).

2. 뉴에콜로지 패션의 이미지

1) 테크노 - 에콜로지

테크노 패션은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약어로 최

신의 첨단 이미지를 도입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말한다52).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가공

소재 및 신소재를 사용하고 첨단 문명의 기술적인 발

달을 이용하므로 프린트나 색상에 있어 옵티컬 아트

의 개념도 포함된다. 또한 테크놀로지에 근거한‘테크

노’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컴퓨터 문화로 인해 새롭

게 등장한, 컴퓨터 상으로 연결되는 인간과 관련된 모

든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인‘사이버’의 합성어인‘테

크노-사이버(Techno-Cyber)’의 개념과 양상을 보이는

현대패션을 ‘테크노-사이버 패션(Techno-Cyber

Fashion)’이라 한다53). 이러한 테크노-사이버 패션에

에콜로지 경향이 도입되었다. 현대의 퓨처리즘은 5·

60년대에 사람들이 상상했던 우주 비행사의 비행복이

나 부자연스럽게 목을 움직이는 배트맨의 고무옷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편안하

고 안락하게 할 수 있는‘Human being(인간)’에 중

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적인 측

면뿐만 아니라 비, 더위, 추위, 바람 등의 자연의 모든

조건들과 스트레스, 전자파와 같은 현대의 문명 속에

서도 인간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해줄 만한 새로운 소

재의 개발에 갈망하고 있기도 하다54). 그 동안의 테크

노 룩이 자연과 인간을 배제한 미래지향적인 모습으

로 어색함을 느끼게 했다면 최근의 테크노는 자연스

러움과 인간적인 면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다. 현실과

는 동떨어진 모습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는 스타일이 선보였다. 새로운 테크노 룩의

전형을 보여준 미우치아 프라다는 첨단 소재인 라텍

스와 쉬폰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 광택있는 첨단 소

재의 스커트에 장식적인 디테일을 첨가한 속이 비치

는 쉬폰의 부드러움을 통해 그동안의 미니멀리즘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표현했다(그림 11). 

2) 모던 - 에콜로지

90년대 말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보여지는 미니멀

리즘은 약간의 변화를 겪었다. 과장과 허위를 제거한

간결하고 절제된 미니멀리즘을 보여주는데, 기존의 미

니멀리즘과 달리 따뜻한 감성을 내포한다. 소피스티케

이트한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미니멀리즘과 엘레강

스의 조화를 보인다. 테크놀로지의 결과물인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나 느낌으로는 지극히 내추럴하

고 환경 친화적인 것들, 즉 에콜로지적인 요소와 수공

예를 바탕으로 하는 레트로적인 요소들이 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현대적 감각으로 등장한다. 내추럴 소재

의 사용, 기능성을 주는 가공 처리를 한 천연소재와

가공 니트 소재 등을 통해 고급스러움를 보인다. 이는

포스트 미니멀리즘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구 모더니즘에서 비롯된 미니멀리즘에서 동양에 대

한 관심으로의 시각의 전환은, 젠 사상에서 비롯된 동

양적 미니멀리즘의 강세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 정신

적 안식을 추구하는 젠 사상은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위해 좀더 고급의 것을 사용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테라피(therapy)적인 차원에서 소량밖에 존재하

지 않는 자연적인 재료를 추출해 사용하는 것이 순수

함과 고결함을 추구하는 젠 사상과 맞물려있다. 과거

에는 사치로 느껴졌던 고급 소재들이 다양하게 선보

인다. 캐시미어, 실크 등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고급스

럽고 현대적인 모던-에콜로지 패션을 전개한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것을 완전히 배

제한 상태를 말했으나 지금은 하이테크한 기술을 거

쳐 화학섬유를 자연섬유 같은 형태로 가공하여 심지

어 자연섬유의 단점까지 보안한 가공들까지 포함한다.

99/00 A/W 시즌에 도나 카렌(Donna Karan)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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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감성에 영향을 받아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소재

의 기하학적인 의상을 선보였는데, 특히 소재를 자유

자재로 구사하는 디자이너의 역량이 돋보였다. <그림

12>은 기능적인 소재를 사용해 도회적인 감각을 표현

한 블랙의 의상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모던-에콜로지

는 기존의 차가운 느낌을 주는 미니멀리즘에 비해 다

양한 소재의 조합이나 절제된 디테일의 사용 등으로

인간적인 감성을 첨가하면서도 심플하고 모던한 실루

엣을 유지함을 알 수 있다.

2) 로맨틱 - 에콜로지

90년대 후반의 로맨틱-에콜로지 경향은 테크놀로지

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정신과 육체, 이성과 감성이 공존해야한다는

인식 아래 현대 과학은 휴머니티와 관능적인 것에 영

향을 주었다. 과학적인 경이로움과 생물학적인 경이로

움 사이에서 전환을 모색하던 현대 미술의 흐름은 과

학을 더욱 인간적이고 부드럽게 발전시켰고, 테크노와

바이오가 합성된 모던 로맨티시즘이라는 새로운 유전

자를 탄생시켰다. 요즘의‘로맨틱’은 복고풍에 기본을

둔 양식이나 외형적 의미 외에, ‘정신적인 삶의 여유’

의 차원에서‘자연’, ‘자유’라는 단어와 많이 결합된

다. 이러한 경향에서 도출되는 이미지가 로맨틱-에콜

로지이다. 2000 S/S 시즌을 보면 미래적인 사이버 룩

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비즈, 퍼(fur) 트리

밍 니트, 꽃무늬 원피스 등의 로맨틱한 아이템이 두각

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3). 여성스럽고 우아한 페미닌

룩을 대표하는 안나 몰리나리, 안나 수이 뿐만 아니라

프라다 등의 기타 브랜드들에게도 이러한 경향의 여

파가 미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뉴에콜로지 패션

의 화려함과 여성스러움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로맨틱-에콜로지 경향임을 잘 알 수 있다. 다양한 소재

의 자유로운 코디네이션과 수공예적 디테일의 고급스

러우면서도 키치적인 표현, 여성스러운 실루엣, 화려한

컬러의 사용 등을 통해 디자이너의 상상력을 자유 자

재로 표출해 내었다. 이는 새로운 세기의 희망적인 전

개를 꿈꾸는 인간의 감성적인 내면 세계가 여성적인

패션의 유행으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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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퍼 트리밍을 사용

한 로맨틱한 카디

건, Blumarine. ’00

S/S 「Collections」

<그림 11>  테크노 - 에콜로

지 의상, Prada.

’99/00 A/W

「Collections」

<그림 12>  기능성 소재로 도회

적인 이미지를 살린

의상, Donna Karen.

’99/00 A/W

「Collections」

<그림 13> 로맨틱한 의상,

Blumarine. ’00

S/S 「Collections」



V.

산업화 사회 이후에 대두된 환경에 대한 관심은 90

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고

사회·경제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병행해 가야하는

핵심적인 기호(code)가 되었다. 즉 에콜로지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이미 제반분야를 지배하는 메가 트렌

드로 정착한 것이다. 또한 90년대 후반은 가깝고도 현

실적인 미래로 다가온 뉴밀레니엄을 의식한 듯 매우

빠르게 변화·교체되는 사회상을 보여 주었다. 퓨전을

기본으로 하여 테크노 문화가 선풍적으로 몰아치는가

하면 정신적인 위안을 찾고자 젠 사상과 더불어 동양

적 미니멀리즘에 심취하는 시기였다. 동서양 문화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퓨전 문화의 유행은 서구의 동

양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고 같은 동양 안

에서도 상이한 문화를 이질감없이 받아들이는 계기를

이루었다. 이는 전세계가 글로벌해지고 다국적화된 결

과라 할 수 있겠다. 테크놀로지 면에서의 혁신적인 진

보는 인간성 파괴라는 무서운 결과를 낳았지만 이를

자각한 현대인들은 이를 개인적인 자기 세계로 몰입

하려는 테크노 문화와 인간 내면의 성찰이라는 선 문

화로 극복하려는 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제반 문화적 경향은 음식 문화, 인테리어 경

향을 비롯한 생활 조형 전반에 걸쳐 깊숙이 영향을 미

치고 있으며, 뉴에콜로지 패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뉴에콜로지 패션의 조형적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테크노 쿠튀르 감각의 소재가 사용되었는데,

고급스런 자연소재 외에도 진일보한 기술력을 바탕으

로, 라이크라, 텐셀 등 자연 소재의 느낌을 그대로 지

니면서 기능성이 가미된 신소재들이 지속적으로 제시

되어, 디자인보다도 착용감을 더 중시하는 현대인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었다. 또한 기술력의 진보를 바

탕으로 한 후가공 처리를 통해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텍스쳐를 사용하였다. 둘째, 기존의 에콜로지에

서 나타났던 누트럴계 컬러를 기본으로 긍정적인 미

래를 표현하는 비비드 컬러도 많이 사용되어 유채색

으로의 이행을 보여준다. 투명한 빛의 컬러와 같이 미

묘한 쉐이드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레인지의 컬러가

멀티 컬러라는 특징을 보이며 소피스티케이트하게 나

타났다. 셋째, 수공예적 기법의 디테일 표현의 증가는

뉴에콜로지 패션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실

루엣은 비교적 미니멀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패치워크,

비즈 장식, 주름 장식 등의 수공예적이고 장식적인 디

테일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미니멀리즘의 심플

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에게 형태적인 변화를

주기보다는, 디테일 면에서 핸드메이드의 터치를 가미

함으로써 고급스러우면서도 따스한 인간적인 감성으

로 어필하였다.

이러한 뉴에콜로지 패션의 이미지를 테크노-에콜로

지, 모던-에콜로지, 로맨틱-에콜로지의 3가지로 분류하

여 고찰하였다. 테크노-에콜로지는 테크노 패션에 천

연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기능성을 첨가하여

미래적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단순히 60년대

풍의 우주복 스타일이 아니라 소재나 디테일 면에서

인간적 감성을 첨가하여 보다 따뜻하게 표현되었다.

모던-에콜로지는 도시적이며 현대적인 감각을 기본으

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기능성을 가미한

다양한 소재와 디테일로 변화를 주면서 고급스러움을

지향한다. 로맨틱-에콜로지는 패치워크, 아플리케, 레이

스, 비즈 장식과 같은 디테일을 충분히 활용하여 여성

스러움을 강조하면서도 실루엣은 과장되지 않고 자연

스러움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1990년대 후반을 지지한 강력한 트렌드

인 뉴에콜로지 디자인 경향은 비단 패션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전반을 주도해 온 거대한 흐름이었다. 또

한 2000년대를 계속 이어갈 미래적인 성향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다. 뉴에콜로지 경향은 삭막한 하이테크

시대에 인간 정신의 본연을 유지하게 해줄 하나의 대

안인 것이다. 이러한 뉴에콜로지적 경향을 패션산업에

적용한다면 첨단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될 21세기에도

인간적인 감성을 적절히 조화시킨 고감성의 패션 스

타일이 계속해서 제시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상의 연구가 과거 특정한 시대의 패션 경향을 고

찰한 것이 아니라 현재에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미래에

도 지속될 흐름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연

구의 명확한 경계가 없는 것은 한계점으로 남는다. 그

러나 단면적인 유행 룩에 불과했던 기존의 에콜로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좀더 커다란 흐름에서 뉴에콜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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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규명하고 21세기를 주도할 메가 트렌드로서 제

시한 시도라는 점에서 유용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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